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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청라국제도시 버스체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연구

■ 서울 7호선 개통 지연과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대체 교통체계 마련 필요

 서울 7호선 청라연장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어 추진 중이며, 현재 서울 7

호선 1단계 구간을 대상으로 청라 GRT 1단계 구간(청라역~가정역)이 운행되고 있

다. 반면 청라 GRT 2단계 구간(가정역~석남역)은 사업 여건 미비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청라 GRT는 당초 서울 7호선 전 구간 완공 시 폐지하는 것으로 협약되

었으나 서울 7호선 2단계 개통이 2029년으로 지연되면서 서울 7호선 1단계 구간 

개통 이후 청라 GRT 운행의 지속 여부가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청라 주민은 청라 GRT 2단계가 미운영 될 경우 서울 7호선 연장구간 완공시까지 

청라 GRT 1단계 구간의 배차간격 단축을 위한 7대 증차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

는 서울 7호선 연장구간 1단계 구간이 완공되면 청라 GRT노선 폐지 후 기존 시내

버스 노선을 활용하여 대체하기를 원하고, LH는 추가 운영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제청은 GRT 수명연한인 2027년까지 운영비 부담을 LH가 전담하고, 노선 

폐지 후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활용하기를 원한다. 이에 따라 GRT 폐선 이후 대중

교통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청라 GRT 증차 요구에 대한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고려 필요

 청라 주민이 제기한 청라 GRT 1단계 구간의 증차 요구는 현실적인 재정 여건과 

정책 형평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청라 GRT의 연간 대당 운

영보조금은 1.82억 원으로 인천시 준공영제 평균(1.05억 원) 대비 약 174%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추가 증차가 이루어질 경우 인천시의 운영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라 GRT 접근성이 낮은 청라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인 혜택 없이 비용만 

부담하는 ‘역차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형평성과 정책 수용

성을 저해하며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차량 증차보다는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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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노선 효율화를 통한 대체 방안이 정책적으로 더 타당하다.

■ [2025년~2027년] 기존 시내버스 기반의 교통체계 재편을 통한 서비스 유지

 청라 GRT 노선(701번, 702번)은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30% 이상 중복되며 주요 

경유지 또한 유사하다. 특히 2-1번, 43번, 44번, 202번 등은 청라국제도시역, 가정

역, 석남역 등을 경유하며 통근 수요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청라 GRT 기본 요금을 1,200원에서 인천시 간선버스 수준인 1,500원으로 인상

할 경우 수지율은 기존 39.2%에서 48.1%로 개선될 수 있으며, 연간 약 4.84억 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이는 준공영제 평균 수지율(51%)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요금 형

평성과 재정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 [2028년~2029년] 청라 GRT 노선 폐지에 대비한 실행 대안 구축

 서울 7호선 1단계 구간이 2027년에 완공된 이후 2단계 구간이 완공되는 2029년

까지 청라 GRT 노선 폐지를 전제로 두 가지 대체 방안이 검토되었다. 

 첫째, 서울 7호선 2단계 미개통 구간에 임시 시내버스를 투입하는 방안으로 이는 청

라 GRT 운영비 절감과 준공영제 전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노선 중복률

이 50% 이상인 기존 시내버스 활요은 충분한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서울 7호선 

개통 이후 자연스러운 수요 전환과 보조금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2029년 이후]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통한 미래 교통체계 전환 모색

 청라지역은 기존 청라 GRT 유도선로 기반 도로와 전용차로 등 자율주행 실증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시범사업 추진에 적합한 지역으로 청라 GRT 폐선 이후 

자율주행버스 도입이 가능하다. 서울시·세종시 사례처럼 자율주행버스는 지역 브랜

드 강화와 스마트 교통 전환의 상징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버스는 기존 시내버스와 운송원가 구조가 달라 기존 준공영제 방식

의 수익 정산이 어렵다. 따라서 ‘기술발전지원금’과 ‘인센티브’ 체계와 같은 별도의 

운영방식 도입과 운행 실적과 자율주행 비율 등을 기반으로 한 인천형 운영모델 구

축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 수용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도입 전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주제어 

#GRT #청라지역 #대중교통 #준공영제 #자율주행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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